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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stern designers have long been inspired by exotic and mysterious looks and feelings of non-westem 

countries in their design works. The influence of Orientalism has been prevalent not only in fashion but also in 

overall aspects of Western cultures and it dates back to the B.C period. Orientalism has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in different ages. Orientalism has been in effect since the 아rong emergence of Western powers 

beginning in the 13th century. There have been produced many studies to analyze the tradition of Western fashion 

under the framework of Orientalism, but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women's wear and the researches on men's 

wear have hardly been productive, particularly on men's skirt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restoration 

movement of men's skirt fashion in Western societies such as in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Orie마alism and attempts to forecast its future. The paper shows how we can reveal the identity 

of the tradition of men's skirt in Western fashion by making a critical c이nparison between the pictures of western 

men's skirts and those found in the folk fashion tradition in non-we아em countries.

Key words: folk fashion （민속 패션）, men's skirt （남성 스커트）, Orientalism （오리엔탈리즘）.

I•서론

서구 사회의 디자이너들은 이미 오랫동안 디자인 

의 영감을 얻기 위해 동양의 이국적이고 신비적인 

느낌 즉,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테마를 이용하 

여 많은 디자인을 해 왔다. 복식뿐 아니 라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은 기원전 

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대에 따라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해석은 달라져 왔다. 13세기를 기점으로 나타 

난 서구세력의 강세는 서구 중심적인 지배의식에 의 

한 오리엔탈리즘을 형성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선행 연구자(권유진, 1998; 이춘희, 

신상옥, 2000; 임영자, 김선영, 2000)들의 논문을 분 

석해 보면 오리엔탈 룩이란 서구인들의 미적 헤게모 

니를 추구하기 위한 패션체계 속에서의 오리엔탈리 

즘인 것을 알 수 있다.

현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문화주의의 영향으로 

세계 시민들이 타 문화권에 대한 긍정 적 수용 방식 

을 갖게 되었으며 산업 사회가 빚어낸 위기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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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방안으로 동양적 세계관이 크게 주목받게 되어 

동양에 대 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는 19세기 오리엔탈리즘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최 

근 서구 문명의 한계를 타개해 줄 대안으로 추구하 

는 동양의 사상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는》뉴 

오리엔탈리즘의 긍정적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러나 아직도 동양을 서구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만든 

이미지와 기호 가치(sign value)들을 각종 문화적, 경 

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시키고 있고* 이러한 

기호들을 우리도 스스로 수용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서구 사회의 복식 문화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준 

거틀로써 분석하는 선행 연구들이 이미 많이 있었으 

나 모두 여성복에 집중되어 있고 서구 사회의 남성 

복식 문화 전통 중 남성 스커트에 대한 연구는 미미 

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영국 런던 빅토리아 박물관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남성 스커트 전시회가 함 

께 열렸다. 이들 전시회는 서구 남성 사회에서 사라 

진 스커트를 부활시키기 위해 장 폴 고티어］(Jean Paul 

Gautier)가 후원하였는데 이 전시회는 남성들이 스커 

트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한 

전시회였다. 전시 주제들 중 한 주제는 동양에서 영향 

을 받은 사롱(sarong), 카프탄(caftan), 가미 (gamie)와 기 

모노(kimono) 등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 디자이너들 

의 남성 스커트를 보여주었다. 이 작품들은 남성들 

이 아직도 스커트를 입고 있는 비서구 국가의 복식 

에서 즉 동방 풍의 복식에서 현대 디자이너들이 남 

성들의 스커트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합법성의 근거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유럽 즉 서구 사회 

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성 스커트 부활 노력의 하나 

인 오리엔탈 룩을 오리엔탈리즘의 시 각을 통해서 분 

석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해 보는 데에 있다. 본 

논문에서 거론되는 스커트의 연구 범위를 정하기 위 

하여 스커트를 정의하면, 허리 밑의 다리가 갈라지 

는 부분이 나누어지지 않은 의복을 칭하는 것으로 

드레스와 스커트에 한정시켜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선행 연구를 조사하여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정의 및 복식 

과 오리엔탈리즘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두 연구 즉 이춘희, 신상옥(2000)의 "현대복 

식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의 기호학적 분석"과 임영 

자, 김선영(2000)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뉴 오리엔탈 

리즘에 관한 연구”의 두 논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서구 디자 

이너의 복식 중 특히 동양적 이미지가 반영된 현대 

남성 스커트를 실제 동양과 비서구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민속 의상의 실례 사진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 

로써 어떻게 서구의 남성 스커트 복식 문화가 오리 

엔탈리즘의 시각에서 그 정체성이 규명되고 앞으로 

현대 패션에서 남성 스커트 문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n. 이론적 배경

1.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1)오리엔탈리즘의 정의

오리엔트(Orient)의 개념은 페르시아 시대(BC. 6~ 

BC. 3)에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생 

겼으며，,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단어는 1830 

년대에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어원은 Oriens 

(Occident 해 뜨는 곳, 일출, 동방)로 지중해 동쪽, 터 

키 동쪽의 아시아 전 지역을 총칭한다'. 오리엔탈리 

즘이란 서구 문화 속에서 그들 문화와 전혀 다른 이 

질적인 동양 취미가 등장할 때 불리는 용어로서 근 

세 유럽 에서 문학, 예술 분야의 한 풍조로 나타난 낭 

만주의의 경향인 이국 취미를 의미하며® 동양의 실

1) 임영자, 김선영, ”현대 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50권 4호 (2000), pp. 
37-51.

2) 임영자, 김선영, Op. 爾., pp. 37-51.
3) 이춘흐】, 신상옥, ”현대복식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의 기호학직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50권 4호 (2000)、pp. 

131-146.
4) 배철현, 유럽의 모체를 찾아〈오리엔탈리즘〉다시 읽기, 사상 Vol. 13 No. 3, 2001.
5) 임영자, 김선영, Op. pp. 37-51.
6) 동아원색대백과사전, 제21권 (서울: 동아출판사, 1983),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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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나 본질이 아닌 서구인에 의해 재구성, 표상된 허 

상에 불과한 것으로 체계적인 편견과 왜곡된 미화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오리엔탈리즘 연구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이드 

(Said)에 의하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하여 연구 

하는 오리엔탈리스트에 의해 이루어진 학문이며 동 

양과 서양 사이에서 만들어진 존재론적이자 인식론 

적인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동양을 지 

배하고 재구성하여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제도 및 

스타일이라고 정의"하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절대적인 권력이 되면서 근대 유럽의 오리엔탈리즘 

이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서구에 

서는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 

향이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서구인들이 구축해 놓은 

틀 속에서 동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오리엔 

탈리즘의 영향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20세기 예술과 

복식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2) 복식에 표현된 오리엔탈리즘

복식에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선행 연구의 정 

의를 살펴보면 지리적으로는 터키 동쪽의 아시아 전 

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민속 복식을 포함하고, 종 

교적으로는 비기독교 문화권 복식을 일컫는 것으로 

그들의 복식에 사용된 형태적 특징들과 이미지, 색 

상, 문양 등의 복식 요소들을 서양 복식에 도입하여 

이국적이고 독특한 느낌을 강하게 표현한 것을 말한 

다.» 그러나 동양적 요소가 도입된 혹은 재현된 서양 

복식을 나타내는 용어는 오리엔탈 룩(Oriental Look), 

이국취향(Exoticism), 민속풍 (Ethnic Look) 등으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 서 양 복식 

에 나타난 현상을 지 칭 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문 

화 간의 전파 혹은 변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표 

현 주체로서의 서양 중심적 관점이 배어 있는 용어 

다. 顺

오리엔탈 룩이 서양 복식 문화에 도입된 계기는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C. 356-323)의 동방 원정으로 동양 문물의 전파와 

함께 카프탄형의 복식이 소개된 것이 시초로 볼 수 

있다. 기원전 2세기경부터 개발되었다는 실크로드를 

통한 인도의 보석, 진주, 면직물과 소량의 중국 실크 

유입은 동서 복식문화의 전초 역할을 했다山 비잔틴 

제국 시대에는 달마티카(dahnatica) (그림 1)를 비롯 

한 튜닉형 의 복식 이 동방의 영 향으로 나타나게 되 었 

다. 중세 중기 로마네스크 시기에는 십자군 전쟁 

(1096시291)으로 중동의 화려한 의상과 진보된 직조 

기술, 염료 등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서양 복식인 

푸르프엥(pourpoint) (그림 2)에 앞트임이 보급되어 

단추가 등장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항로의 

개척이나 신대륙의 발견으로 동방으로 더 많은 실크 

와 벨벳, 브로케이드 등이 전해졌고 터키, 무어, 중앙 

아시아 등의 풍이 상류층에서 유행하였다.

〈그림 2〉푸르프엥 (서양복식문화사, p.150).

7) 이승호* 오리엔탈리즘을 해부하라, (전통과 현대: 겨울호, 1997), p. 206.
8) Edward W. Said,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1997), pp. 13-16.
9) 이춘희, 신상옥, Op. cit., pp. 131-146.

10) 권유진, ”오리엔탈룩의 패션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 18.
11) 정홍숙, 서양복시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1), p. 89.
12) 임영자, 김선영, Op. cij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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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에 동인도회사의 설립으로 인도로부터 옥 

양목과 머슬린, 모직물 등이 수입되었는데 이 동인 

도 회사 설립 지역은 주로 직물 생산 지역과 일치하 

였다. 18세기에는 유럽의 상류 계층 사이에서 인도 

풍, 중국풍, 투르크리 등의 이국 취향이 유행하기 시 

작하여 예술 전반의 주제로 나타났는데 이것들 중에 

서 동인도회사로부터 전해져서 서구의 상류층에 남 

성 실내복으로 정착하여 지금까지 입혀지고 있는 인 

도의 가운인 반얀(Banyan)을 볼 수 있다. 18세기 중 

엽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 각지에 전 

파되어 방적기와 직조기 등이 발명되었는데 지금까 

지 수입하였던 동방 풍의 직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 

게 되었다. 1851년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는 

근대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유통의 장이 되어 일반 

인에게 이국 문화의 존재를 널리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55년 일본의 문호개방으로 첫 번째 상업 

조약에 서명하였는데 일본의 기모노를 비롯한 복식 

과 직물은 관심을 끌게 되었고 회화와 장식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尸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오리엔탈리즘은 복식과 조 

형 예술 전반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1909년 러시아 

발레단 공연에서 레온 박스트(Leon Bakst)의 동방풍 

디자인(그림 3)이 각광을 받았고 디자이너 폴 쁘와레 

(Paul Poiret)가 1차 대전 이후 모로코를 방문한 뒤 영 

감을 얻어 터키 스타일, 모로코 스타일, 기모노 스타 

일, 미나렛 스타일 등의 동방풍 모드를 유행시켰다 

(그림 4).

〈그림 3> 러시아 발레단〈그림 4> 폴 푸아레

(Icon of Fashion, p.18, p.20). (Icon of Fashion, p.18, p.20).

또한 1920년대 에르떼(Erte)의 동방풍 디자인도 많 

은 호응을 얻었고 1950년대에는 디오르(Dior)와 발렌 

시아가(Balenciaga)가 중국풍의 의복을 보여주었다. 

1960년대 오리엔탈 룩은 히피 운동에서 촉진되었다. 

1960년대 말 파리 오뜨꾸띄르 패션쇼에서 러시아, 

코삭크, 집시, 인도, 빅토리아풍을 혼합한 의상을 이 

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이 발표하였다.

일본은 패전 이후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기반으 

로 '70년대 이후 파리로 진출하였고 '80년대를 통해 이 

세 미 야케 (Issey Miyake), 다케 다 겐조(Takada Kenzo), 

요지 아마모토(Yojhi Yamamoto), 레이 가와쿠보(Rei 

Kawakmbo)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디자이너 

들을 키워내었다.

1990년대에는 동양의 종교적인 정신세계를 주축 

으로 생 태 학적 인 관심 과 함께 자연주의 적 요소가 가 

미되어 동양의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새로운 오리엔 

탈리즘이 부각되었다. 이런 영향으로 많은 디자이너 

들이 동방 풍의 디자인을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디자 

인들이 나왔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디자이 

너들의 유럽 진출이 이어지면서 한국풍이 소개되기 

도 하였다.

이와 같이 복식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인 

들의 동양의 풍물과 정서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제국주의의 영 

향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서구의 우월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기호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포스트모더 

니즘의 다문화주의의 영향으로 현대의 오리엔탈리 

즘은 동양 미학의 이해의 틀에 근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시각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선행 연구 

분석

오리엔탈리즘과 복식에 대한 선행 연구 중 본 연 

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춘희, 신상옥(2000)의 "현 

대복식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의 기호학적 분석"은 

오리엔탈리즘과 복식간의 관계를 비판적 시각으 

로 분석 한 반면, 임 영 자, 김선영(2000)의 ”현대패션 

에 나타난 뉴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는 변화하 

는 오리엔탈리즘의 긍정 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연구

13) M. Simon, Fashion in Art: The Second Empire and Impressionism, (Paris: Zwemmer, 1995),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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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두 개의 논문을 비교,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춘희, 신상옥의 기호학적 분석에서 기호(sign)란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의 합성체로서 일반적 

으로 모든 글자와 그림, 의상, 화장, TV에서 보여지 

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말하고, 기의는 

기호의 내용 면으로서 기호 속에 담겨있는 정신적이 

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며 기표는 기호의 표현으 

로서 의미의 운반체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런 분석에 따라 그 시대의 사회적 의의와 철학 

이념 그리고 가치관을 담고 있는 복식을 하나의 기 

호로 보고, 형태, 색채, 문양, 장식 등을 기표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의미나 

상징을 기의라 하였다. 현대 복식에 나타난 동방풍 

의 복식은 인식론의 한계를 벗어나 동양에 대한 고 

정관념과 관습화된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신비 

적 혹은 차별적인 기의의 시각에서 단순히 기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이 동방풍에 나타난 기의를 5가지의 이미지로 분 

류하였는데 첫째, 차별적 이미지는 서구 이외 지역 

인 동양의 후진성과 미개성을 명제로 파악하여 편견 

과 고정관념을 지닌 채 복식에 반영한 것으로 보았 

다. 둘째, 신비적 이미지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언제나 꿈과 신비에 

둘러싸인 미술적 아름다움, 동양에 대한 관음증적 

신비화를 의미한다. 셋째, 자연적 이미지는 주로 변 

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며 불변하는 이미지가 부 

각되어 첨단과학이 발달된 서구와 대비되는 것으로, 

과학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과거의 동양, 변화하 

지 않는 동양 그 자체로서만 미화되는 경우를 말한 

다. 넷째, 과거 지향적 이미지는 동양의 아름다움이 

나 본질적 의미는 시간이 가도 변화되지 않는 시간 

의 정체성으로 대체되었다. 다섯째, 복합 절충적 이 

미지는 이국적인 동양의 요소들을 차용하여 서구 복 

식에 옮겨 놓음으로써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 

고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이미지를 복제해낸다顺는 

분석이었다.

위의 분석은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하지만 복식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시각으 

로만 보는 한계가 있다.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이 

데올로기는 지배적이지만, 서구인의 아시아적 가치 

에 대한 평가가 시대적으로 바뀌어 온 것을 볼 때 복 

식의 동방 풍에 나타난 이미지의 해석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뉴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호학적 분석의 

틀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동일한 주제와 

분석의 틀을 갖고 있고 20세기 현대 패션에 표현된 

동양풍을 포스트모던이라는 새로운 이해의 틀로 설 

명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은 모순 안에서 끝없이 유희 

를 시도하는 역설의 논리로 이것은，경계에 있기，, '안 

과 밖을 넘나들기', '미의 불확실성' 원리를 받아들이 

면서 본질주의적 형이상학의 전통이나 발전적 역사 

관을 거부한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이 지니는 

특성은 포스트모던 사상이 지니는 내적 논리를 반영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세기에 나타난 동방 풍의 복식 

을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뉴 오리엔탈리즘의 시 

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절충주의적 요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호성의 영향으로 서로 다른 문화끼리 

의 복합적 이미지 차용 등 전통적, 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지역과 성을 뛰어넘는 절충적인 현상을 보 

였다. 둘째, 전통적인 요소는 전통 품목의 모티브를 

현대패션에 접목시켜 이미지를 변화하고자 하는 역 

사성으로의 회귀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자연주 

의적 요소는 물질 문명에 구속된 인간의 자유를 표 

방하는 것으로 색채, 소재, 문양, 실루엣 등에서 새로 

운 가치관을 가지고 포스트모던적인 절충양식을 표 

현한 것이다. 넷째, 미래적인 요소는 동양적인 이미 

지 요소가 미니멀하고 사이버적인 감각과 절충되어 

보여지는 것으로 신소재와의 조화 등 실험적인 단계 

를 보여 주었다.

위의 두 연구를 바탕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은，90년대 남성 스커트를 분류하여 다음 장에서는 

현대 남성 스커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14) F. Saussure, C. Peirce오卜 R. Barthes의 기호체계와 의미작용 및 신화론에 근거한 분석.

15) 이춘희, 신상옥, Op. cit., pp. 139-143.
16) 김혜숙, 김혜련, 예술과 사상,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1998),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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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남성스커트와 오리엔탈리즘

1. 남성스커트의 기원 및 변천

인간이 의복을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론은 정숙성 이론, 비정숙성 이론, 신체보호이론, 장 

식성 이론'" 등이 있다. 즉 의복은 일련의 복잡한 동 

기들의 산물로 이 동기는 모두 상호 독립적이며 다 

양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조건들로부터 발생한 

다.H）각각의 민속의상은 의복의 기원을 바탕으로 사 

람들이 살고 있는 토지의 풍토, 자원, 그리고 생활과 밀 

착되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顷 이렇 

게 만들어 진 민속의상은 기 후 변화 등의 자연 재 해 

그리고 전쟁과 같은 영향으로 민족 이동이 일어날 

때 함께 의장에서 습관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난 

다. 한 민족이 정복되어 민족의 순수성을 잃을 때 의 

복도 합병, 혼합되어 타 문화와 접촉하고, 경우에 따 

라 타 민족의 침입에 의해서나 자체 내의 문화의 변 

화 과정에서 착용하던 복식을 입는 것이 불가능해지 

기도 한다. 서구의 남성 스커트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 문화 속에서 착용하던 복식을 잃게 된 것이다.

스커트는 의복의 기원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복식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민속 의상에 나 

타난 스커트가 서구 남성 사회에서 사라지게 된 시 

기를 Andrew Bolton은 사실 그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라고 말하고 있다.” 

서양의 복식사에서 스커트는 동물의 피부나 기타의 

다른 재료를 허리나 엉덩이 주위에 감아 싸는 형태 

로 입은 가장 오래된 의복의 형태 중에 하나였으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남성들이 복잡한 형태로 드레이 

퍼리한 다양한 스커트（그림 5）를 입었다川 스커트처 

럼 튜닉（tunic）이 나 키톤（chiton）이 라고 불리 는 타입도 

고대 그리스 남성들의 필수적인 의복 중의 하나였다. 

노출된 가슴과 고전적인 드레이퍼리의 조화는 오랜 

역사에 걸쳐 유행했던 남성의 권위적인 상징적 이미 

지였다. 로마 남성의 기본 의복은 튜닉이었으며 가 

장 중요한 의복은 토가（toga）（그림 6）였다. 이 의복은

〈그림 5> BC 1320년경 Sheath〈그림 6> BC 2C

skirt, Kalasiris Augustus of Prima
(서양복식문화사, p」7). (Braveheart, p.43).

로마의 법, 종교적 권위복의 상징이었으며, 처음에는 

남녀 모두 입 었으나 BC 2세 기쯤에는 성 인 남성들만 

입었다.

중세시대의 비잔틴 문화부터 중기의 시대까지도 

남성들은 여성들과 같이 스커트 형태의 의복을 착용 

했다. 1320년대 말에 재단법이 등장하여 의복감을 

사람의 몸에 맞추어 입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패션이라고 부르는 의복이 탄생하게 되었다（그림 7）. 

15세기 후반 이래로 몸에 꼭 맞는 듀블렛（doubl여）이나 

푸르프엥을 입기 시작했는데 푸루프엥은 고딕시대 

부터 애용되어 왔지만 16세기에 와서 가장 크게 유 

행하였다. 영국의 헨리 8세가 푸루프엥을 입었던（그 

림 8） 남성적인 다리와 그의 정력과 힘을 표현하는

〈그림 7> 15세기 초기 르네상스시대의 남녀복식 

（서양복식문화사, p.171）.

17) 마릴린 혼, 루이스 구렐,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까치. 1991), pp. 28-47.
18) 마릴린 혼, 루이스 구렐, Op. cit., p. 47.
19) 마릴린 혼, 루이스 구렐, Op. cit„ p. 51.
20) Andrew Bolton, Braveheurts/ Men in Skirts, (New York: V&A Publication, 2003), p. 9.
21) Andrew Bolton, 아?. cit.,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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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536년 헨리8세의 초상 (Braveheart, p.52).

남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세시대의 종교복식에서 

도 남성들은 모두 스커트를 착용했다. 17세기 바로 

크 시대에 와서 푸루프엥의 간소화된 모습인 베스트 

(veste)와 듀블렛 대신에 웨이스트코트(waistcoat)를 

입었으며 남성들의 신사복 바지의 모체 인 단정한 무 

릎길이의 트루스(trousse)(그림 9)가 등장하였다. 17세 

기 후반 당시의 패션 리더였던 루이 14세의 모습은 

매우 화려했지만(그림 10) 영국의 청교도들은 검소 

하게 의복을 착용하였다. 19세기 중반은 서유럽의 

많은 국가가 자본주의 확립과 발전을 이룬 시기로 

주요한 생산 부분의 모든 과정에서 기계화가 실현되 

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혁명이 먼저 진행되었던 

영국은 이미 세계 면제품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영국의 남성 복식은 유럽 전체를 리드하게

〈그림 9> I8C 전반부 〈그림 10〉1743년 루이

Justaucorps 14세의 manteau

(서양복식문화사, P-256). (서양복식문화사, p.203). 

되었다. 이때를 계기로 남성 복식은 근대적인 풍모 

를 완전히 갖추게 되면서 현대 남성 복식의 원형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남성들이 스커트를 부활시키기 위하 

여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복 디자인에서도 

남성 스커트의 부활 노력이 있었으며, 19세기 후반 

에 는 님성 의 의 복을 개 혁 하기 위 한 그룹(Mens Dress 

Reform Par0)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 19세 

기 이후 어느 시점부터인가 남성들이 스커트를 입는 

것은 일반 사회 속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은 일 

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유는 스커트를 입는다는 것 

이 여성미를 내포한다는 개념과 같다는 넘기에는 너 

무 강력한 사회적 통념 때문이었다.

현재의 상황도 그렇게 다르지 않으나 최근 인터 

넷의 발달로 남성들의 국제 자유 패션 네트워크(The 

International Mens Fashion Freedom Network) 가 결성 

되고 Bravehearts Against Trouser Tyranny(BATT) 등 

남성 스커트 부활을 위해 움직 이는 사이트들이 생 겨 

남성들을 위한 킬트나 스커트 입는 것을 가능케 하 

고 촉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서구의 

디자이너들이 남성 스커트의 합법화를 위해 활동하 

고 있는데 그들이 디자인한 남성 스커트의 대중화와 

정통성을 찾기 위해 지금도 남성들이 스커트를 입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민속의상을 남성 스 

커트 디자인의 원천지로 삼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동양의 남성 스 

커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2. 전통 민속 남성 스커트와 현대 남성 스커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앞에서 서구의 남성 스커트가 오리엔탈리즘의 시 

각에서 동양과 비서구 국가 즉, 아시아, 아프리카, 중 

동의 민속의상을 서구 디자이너들의 남성 스커트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디자인 원천지로 사용하고 있음 

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오리엔탈리즘 분석을 위해 

준비한 현대 남성 스커트의 예들이 어떤 민속의상에 

그 뿌리를 갖고 있는지 민속의상의 착장 방법에 따 

라 분류하고, 현대 패션에 등장한 남성 스커트의 예 

들을 앞의 두 논문의 분석을 인용하여 각각 어떤 이

22) 정홍숙, Op. dt„ 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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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보여주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남성 복식에 있어서 스커트 형태를 보이는 민속 

의상의 착장 방법은 BODYWRAPS（요권의 腰券衣）， 

WAISTCLOTHS（요의 형 腰衣型）, ROBES（관두의 貫 

頭衣）, GOWNS（전개형 前開型）, PANTS（바지형）과 

SUITS（체형형 體型型）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 

서 는 스커 트 분석 인 관계로 PANTS（바지 형）와 SUITS 

（체형형 體型型）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1） 바디랩 （요권의 腰券衣）

바디랩（Bodywraps）은 재단되지 않은 천을 어깨에 

걸치거나 허리에 두르고 팔에 걸치는 착장 방식이다. 

비서구 국가의 바디랩 형태를 살펴보면, 서부 아프 

리카 전체 에는 로마의 토가（toga）를 연상시키는 스타 

일로 특히 남성만 입는 바디랩이 있는데 긴 직사각 

형의 천을 몸에 감고 왼쪽 어깨 위에 걸친 뒤 뒤쪽으 

로 보내 몸에 단단하게 묶어 입는 방식의 복식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천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딩카（adinka） 

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색을 검정 바탕 위에 장 

식한 것이고, 아딩크라 오드로（Adinkra aduro）（그림 

11）라고 불리는 의복은 타르 같은 물질인 작은 괴불 

나무 스탬프로 의복감에 추상적인 스탬프를 찍은 것 

을 말한다.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눈에 띄는 의복은 

켄트 （kents）（그림 12）였다.

켄트는 가나의 대통령이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이 

계기가 되어 가나뿐 아니라 범 아프리카의 복식이 

되었다. 동부아프리카의 여러 부족에게서도 이 복식

〈그림 11> Adinkra （，■折계 각국의 민속의상, p.14）.

〈그림 12〉Kents (Braveheart, p.66).

〈그림 13〉Shuka 〈그림 14〉조지

(Braveheart, p.67). 알마니 (S/S, 1999).

을 볼 수 있는데 유목민인 케냐와 탄자니아의 마사 

이족은 전통적으로 젊은 전사들도 몸에 천을 감고 

어깨로 넘겨 묶어 입는 수카（shuka）（그림 13）를 입었 

다.如）이 마사이의 의복인 수카는 죠지 알마니（George 

Armani）에 의해 여러 가지 스타일로 1999년 컬렉션 

에서 응용되었다.（그림 14）. 마사이의 전쟁 지향적인 

평판을 참고로 한 이 의복은 마사이 전사의 이미지 

와 매우 흡사하나 지 나친 노출로 남성적 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적 이미지에 속하는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2） 웨이스트클로스 （요의형 腰衣型）

이 복식 역시 재단하지 않고 의복을 입는 방법으 

로 직사각형의 의복을 허리나 엉덩이 둘레에만 입는 

것을 총 칭 한다 可 이 스타일은 대부분의 문화에서 볼

23) Andrew Bolton, Op. c/7., pp. 70-71.
24) Andrew Bolton, Op. cil.,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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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특히 남쪽지방이나 아시아 남부 국가에서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웨이스 

트클로스(waistcloths)를 입는 문화에서는 여성과 남 

성이 같은 의복을 입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 지역의 

남성과 여성들은 즉시 남성의 복식과 여성의 복식을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티모(Timor)에는 두 세 개의 천을 함께 연결하여 

엉덩이를 감싸고 허리에 고리를 묶는 의복이 있다. 

그리고 비슷한 길이의 천을 아침, 저녁에 느끼는 한 

기를 피하기 위해 어깨에 걸치는 것을 볼 수 있다(그 

림 15). 타일랜드에서도 여성과 남성 모두 웨이스트 

클로스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타 

입으로 하나는 파츙 카벤(phachong kaben)(그림 16) 

이라 불리는 것으로 직사각형의 천을 엉덩이에 두른 

뒤 다리 사이를 통해 뒤로 보내 남은 천을 허리에 꼽 

는 스타일로 풍성한 바지와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천의 한쪽을 꿰매어 통 형태로 만든 뒤 

그것을 허리에 걸치고 주름을 잡거나 묶는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남성의 의복은 파라 사롱(para sarong), 

여성 복식은 파신(phasing)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롱 

은 나라에 따라 칭하는 명칭이 틀려 말레이지아, 싱 

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는 '사롱(sarong)，이 

라고 칭하고 미얀마는 '론지(longyi)，(그림 17), 라오스 

는，시(Sinh)', 태국에서는 '빠늉(Phanung)，이라고 칭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는 웨이 스트클로스를 여성보다는 남성들 

이 더 많이 입고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가장 널리 

입는 것은 도티(dhoti)라는 의복으로 타이의 파총 카

〈그림 15〉티모 waistcloths (Braveheart, p.68).

〈그림 16〉타일랜드 phachong kaben (Braveheart, p.69).

〈그림 17〉미얀마 longyi.〈그림 18〉인도 dhoti.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 p.24,25)

벤과 같은 방법으로 입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8). 

서구에 서 디 자이 너들이 아시 아의 웨 이스트클로스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하였는데 많은 디자이너들에 

게 웨이스트클로스는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표 

현을 위한 유니섹스 표현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고 

웨이스트클로스는 이런 의도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或

장 폴 고띠에 (Jean Paul Gaultier) 가 1994-5 년 가을/ 

겨울 The Big Journey 컬렉 션에 서 보여준 복식은 남 

녀가 쌍둥이같이 착용한 웨이스트클로스를 보여 주 

었는데(그림 19),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무경계적 

적인 설충주의의 영향을 받아 고정적 관념에서 탈피 

하여 성을 뛰어넘는 절충적인 현상의 이미지를 보여

25) Andrew B이ton, Op.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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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장 폴 고띠에 (F/W, 1994-5).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니섹스 의복인 인도 

의 도티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복식은 남녀 모 

두 동일한 스타일을 입었고 한 가지 다른 점은 남성 

은 머리를 면도하고 여성은 머리를 장식하여 유일하 

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 

20). 성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절충적 이미지의 스타 

일이다. 앞의 이미지와는 상이한 스타일의 절충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조지 알마니(Giorgio Armani)가

〈그림 20〉장 폴 고띠에 〈그림 21> 조지 알마니

(S/S, 1991). (S/S, 1998). 

디자인한 복식은 비치웨어응 스커트를 직장용 셔츠 

와 함께 접목시켜 스커트를 레저용만이 아닌 일반 

정장과 함께 시도한 것이다(그림 21).

자연적 이미지의 웨 이스트클로스도 관찰되 었는데 

조지 알마니는 굵은 직조의 천연 소재로 만든 웨이스 

트클로스를 입고(그림 22) 일상생활에서 탈피하여 

긴장을 푸는 이미지를 현대 남성들에게 전해주고 있 

다. 현재 서구의 디자이너와 웨이스트클로스를 즐겨 

입는 남성들은 스커트를 캐주얼하게 또는 레저용으 

로 착용하고 있다. 돌체 엔 가바나(Dolce and Gabba- 

na)는 염색되지 않은 천연에서 뽑아낸 듯한 굵은 실 

의 스웨터와 마무리되지 않은 햄 라인의 자연적 이 

미지 디자인(그림 23)을 보여주었다.

〈그림 22〉조지 알마니 〈그림 23〉돌체 엔

(S/S, 1990). 가바나 (S/S, 1994).

3) 로브物 (관두의 貫頭衣)

본 연구에서 로브(Robes)는 머리를 통해서 입는 

방식의 의복을 지칭한다. 이 형식은 세계 어디에서 

나 옛날부터 착용해 온 것으로 가장 간단하게 인체 

를 감싸는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형

26) 로브의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B.C 2500년 경 이집드에는 '로브타입'이라 불렸던 판초와 비슷하게 목 

부분을 절개하여 머리로 입는 형태의 의복이 있었다 心세기 중엽부터 17세기에 걸쳐 유행한 로브는 여자의 

대표적인 의복으로 윗부분은 코르셋을 입고 미의 스커트는 풍성한 스타일을 의미하였다. 1817년부터 1830년 

사이에 로브는 외출복인 겉 의복을 의미하였고 또한 개인이 소유한 가구 전체 그■리고 소유한 모든 의복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보통 넉넉한 코트를 말하는 것으로 바닷가나 집에서 입는 여유로운 복 

식을 의미하고 또한 학위 수여복이나 종교인들이 입는 긴 드레스 형태의 의복도 로브로 칭한다 이렇듯 로브 

의 의미는 변천해 왔고 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의미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많은 경우 로 

브가" 가운의 범주에서 분석뇐 것을 볼 수 있었다. 二^리고 카프탄을 가운 형태의 의복으로 분류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로브와 가운의 형태 분류를 솜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목이 들어갈 부분이 절개되어 있고 

앞부분이 전체적으로 열리지 않은 복식은 로브형으로 리고 앞부분이 절개뇐 복식은 가운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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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동양에서 이 로브형의 대표적인 복식이 카 

프탄(caftan)(그림 24)일 것이다. 카프탄은 원래 터키 

의 것으로 북부 아프리카 전체에서 남녀 모두 입었 

고 전통적으로 학자나 높은 지위의 공무원만 이 의 

복을 입을 수 있었다.

아랍 대륙의 남성들도 북부 아프리카의 의복과 

흡사한 카프탄을 입는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터 

브(thawb)(그림 25)라고 하는 보통 목이 높고 동그란 

칼라로 된 복식을 입는다. 앞은 가슴 중간까지 단추 

가 달려 있고 옆과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달려 있다. 

자주 비쉬트(bisht) 혹은 미쉬라(mishlah) 라는 망토를 

터브 위에 입었다. 세계의 대부분 이슬람 문화에서 

는 카프탄이나 그와 같은 스타일의 의복을 많이 입 

는다.

서구에서 동양의 신비로움에 대한 호기심으로 

I960년 후반부터 1970년 초까지 카프탄을 수입하 

였는데 여성과 남성이 모두 즐겼고 남녀 성의 구별

을 흐리게 만들었다.

영국에서도 대중의 요구에 의해 북부 아프리카로 

부터 막대한 양의 카프탄을 수입하였다. 이 카프탄 

은 다른 의복들과 달리 상류 사회에도 받아들여졌다. 

카프탄과 비슷한 재단과 외양을 가진 로브 스타일의 

롱 셔츠(long shirt)가 있는데 이 복식은 남부 아시안 

대륙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입혀진 의복이다. 

컬타(kurta)나 가미(gamis)(그림 26)로 불렸고 원래는 

속옷이었으나 19세기에 겉옷으로 발진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하였는데 길이는 엉덩이와 무릎 아래 

사이에서 다양한 편이다. 웨이스트글로스 위에 입기 

도하고 파자마 (pajama) 혹은 샬와르(shalwar)라는 풍 

성한 바지 위에도 입었다. 오늘날 샬와르와 가미는 

파키스탄이나 북부 인디아의 남성들이 매일 입는 복 

장이다. 영국에서 인디아인과 파키스탄 2~3세들이 

가미(gamis)를 진이나 운동복 바지들과 함께 입는다 

(그림 27).

I960년대 후반 이후 디자이너들은 카프탄을 서구 

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밝은 핑크와 밝은 

노란색의 정장 요소가 들어간 복식을 디자인하였다 

(그림 28). 이 복식은 카프탄 원형에 충실하게 만든 

스타일로 색채가 원색적이기는 하나 전통적 이미지 

를 보여주는 복식이다. 카발리(Cavalli)가 디자인한 

복식은 전통 카프탄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고대의 벽 

화 문양을 프린트하여 전통적 이미지를 모두 보여

〈그림 24〉Caftan (세계각국의 민속의상, p.56).

〈그림 25〉Thawb (Braveheart, p.78).
〈그림 26〉Gamis 〈그림 27〉현대의 gamis

(Braveheart, p.82). (Braveheart, p.83).

27) Andrew Bolton. Op. cit., p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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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그림 29). 또 티에리 뮤글러(Tierry Mugler) 

도 가공되지 않은 원사로 짜인 쭈글쭈글한 천으로 

된 카프탄 원형에 충실한 전통적 이미지의 카프탄 

(그림 30)을 2003년에 보여 주었다. 장 폴 고티에는 

남성의 몸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카프탄(그림 31)을 

디자인하였는데 몸 전체를 간접적으로 노출하여 동 

양의 전통복식을 상품화하고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차별적이고 신비적 

인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오늘날 서구의 남성 스커트 디자인에서 카프탄을 

서구의 정장 재킷과 함께 입고 있는 절충적 이미지 

를 많이 볼 수 있다. 모스키노(Moschino)는 전통 카 

프탄과 함께 투피스 정장을 복합, 절충한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그림 32). 모스키노가 보여준 또 다른 

디자인은 진 소재의 하얀 남성 셔츠가 길게 연장된

〈그림 32> 모스키노

(S7S, 1998).

〈그림 33> 모스키노

(S/S, 2003).

것 같은 스타일로(그림 33) 사우디아라비아의 터브 

와 갇은 의복을 변형한 것이다

카프탄과 같이 가미도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 

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가미를 디자인하였는데 특히 

조지 알마니가 보여준 복식은 그 농안 입어왔던 남 

성들의 의복에서 안감을 빼고 패딩과 어깨 패드를 

제거하여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었다(그림 34), 1999 

년 장 폴 고티에도 가미를 보여 주었는데(그림 35) 

고티에의 특유의 반어법으로, 즉 어울리지 않는 종 

보양의 별난 액세서리와 튀어나온 장식 꽃과 불타는 

듯한 색의 통굽 샌들을 이용하여 특이한 절충적 이 

미지를 만들어 비 격식의 복식을 보여 주었다.

〈그림 28〉비비안 웨스드 〈그림 29〉로베르또 

우드 (F/W, 1998-9). 카발리 (S/S, 2002).

〈그림 34> 조지 알마니 〈그림 35> 장 폴 고티에 

(S/S, 1994). (S/S, 1995).

〈그림 30> 티에리 뮤글러 〈그림 31〉장 폴 고터에 

(S/S, 2003). (S/S, 1996).
4) 가운 (전개형 前開型)

가운(gown)은 원칙적으로 앞이 나누어져 있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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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여미고 대를 졸라매어 착장하는 원피스를 총칭한 

다. 우리나라의 한복을 비롯해 일본의 기모노, 중국, 

몽고, 티베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의 복식이 이러 

한 전개형으로 아시아적 의복 형식이라고 할 수 있 

다. 가운 형식이 서구에 전해진 시기는 17세기에 동 

인도 회사가 설립되어 동양의 문물을 들여오는 과정 

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构

서구에서 가운은 16세기에 소개된 이래로 남성들 

이 간편한 의복으로 즐겨 입었다. 18세기에 남성들 

이 대부분 정장과 약식 정장을 입어야 할 때 남성들 

이 갖고 있는 것 중 거의 유일하게 풍부한 색과 화려 

한 패턴, 호화스러운 재료로 된 의복이었다. 18세기 

가운은 인디아 가운으로 알려졌는데 전형적으로 반 

얀(banyan)(그림 36)이라고 불렀다. 반얀의 전신은 쵸 

가(chogha)(그림 37)라고 불렸던 인도의 헐렁한 가운 

으로 전통적으로 법정에서 왕자나 고위 관리들이 겉 

의복으로 입었던 의복이다.功

인도의 영향이 여전히 우세했지만, 반얀과 함께 

중국과 일본의 양식도 많은 예를 볼 수 있는데 드레 

곤 로브(Dragon robe)나 기모노(Kimono)(그림 38)가 

그 예이다. 19세기에 보통 예술가나 작가들은 순수 

기모노나 드레곤 로브를 휴게복으로 입었고 기모노 

는 영국에서 미학 운동 (Aesthetic Movement)0!] 의해 

비 정장 혹은 세미 정장의 의복으로 장려되었다. 19 

세기 동안 영국에서 진짜 드레곤 로브를 입는 것은 

멋이나 기괴한 행동은 아니었으나 세계적인 지식을 

상징하는 제국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반얀 〈그림 37> 쵸가

(Braveheart, p.85). (Brciveheart, p.86).

〈그림 38> 기모노 〈그림 39> 톰 포드 

(Braveheart, p,87). (SZS, 2003).

20세기에도 서구에서 기모노와 기모노로부터 영 

감을 얻은 복장은 편안한 의복의 개념으로 이해되었 

다. 기모노는 자주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소재가 

되 었는데〈그림 39〉는 톰 포드(Tom Ford)에 의해 디 

자인된 것으로 전통적으로 일본 남성들의 기모노가 

점잖은 편인데 반해 남성 복식인데도 선명한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 색깔을 이용하였고 남성의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은 신비적 이미지를 자극적이고 강 

렬하게 표현한 것이다.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도 기모노에 

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발표하였는더〕(그림 40) 선 

명한 빨강과 노란 색의 원색을 사용하고 기모노 밑 

에 수영복만 입고 모델들이 무대 위를 걸을 때 고의 

적으로 성적인 도발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것은 

실제의 동양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상상 

에 의한 차별적 이미지를 포함한 신비적 이미지인 

것이다. 20이년에 셜톨로지 (Shirtology)도 위의 복식 

과 흡사하나 더 짧은 의복을 만들어냈다(그림 41). 

이것은 상체 전체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투명한 천 

으로 만들어졌는데 극한적인 형태의 간편복으로 동 

양복식이 동양이라는 테마로 논의되는 경우에도 동 

양은 부재하며, 그 대신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 

과 그 복식만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장 폴 고티에 

는 중국의 의복인 장산(Changsan)에서 일련의 앙상

28) Andrew Bolton, Op. cit., p. 85.
29) Andrew Bolton, Op. cit.,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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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을 디자인하는 영감을 받았는데 몸에 딱 붙는 스

〈그림 40> 베르사체 

(S/S, 1998).

〈그림 41> 셔톨로지 

(S/S, 2001).

트레치 천으로 아주 좁은 형의 의복을 만들었다CZ 

림 42). 그의 의복들을 나팔꽃 모양을 한 바지와 부 

채와 긴 담뱃대 같은 액세서리와 함께 보여 주었는 

데 동양적인 것을 낭만화하여 신비적 타자로 대상화 

斯하려는 신비적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다. 랄프 로렌 

(Ralph Lauren)은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위에 드레스 

가운을 입은 모델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로렌은 반 

얀의 본래 기능이 집에서 편히 지내는 신사의 편안 

함과 안락함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그림 

43). 로렌의 의복은 절충적 이미지를 보여 주었는데 

제국주의적 요소가 많이 느껴지는 스타일이다. 이제 

까지 살펴 본 남성들이 스커트를 착장하는 민속 의 

상을 정리하면〈표 1〉과 같다.

〈표 1〉민속 남성 스커트의 착장 형태

착장형태 착장방법 지역 및 국가-의복의 종류 실물사진

바디 랩

BODYWRAPS

재단되지 않은 천을 어깨에 

걸치거나 허리에 두르고 팔 

에 늘어뜨리는 착장 방식.

• 서 부 아프리 카 - 아딩 카(adinka)
아딩크라 오드로 (Adinkra ad uro), 켄트 (kents)

• 동부 아프리카(케냐와 탄자니아)

- 수카(shuka) 1
웨이스트클로스

WAISTCLOTHS

천을 재단하지 않고 의복을 

입는 방법으로 직사각형의 

의복을 허리나 엉덩이 둘레 

에만 입는 것을 총칭.

• 티모

• 타일랜드 - 파츙 카벤(phachong kaben), 
파라 사롱 (para sarong),
파신 (phasing) -싱 가포르, 인도네 시 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지아

• 인도-도티(dhoti)

通
'邪“ 応 1

1
로브

ROBES
머리를 통해서 입는 방식의 

의복

• 터어키, 북부 아프리카,

아랍대 륙(파키스탄) - 카프탄(caftan)
• 사우디아라비아-터 브 (thawb)
• 남부 아시안 대륙, 파키스탄, 

북부인디 아 - 가미(gamis)

"히

/ ;

가운

GOWNS

원칙적으로 앞이 나누어져 

있어 앞을 여미고 대를 졸 

라매어 착장하는 원피스를 

총칭.

• 일본 - 기모노 (Kimono).
• 중국-드레곤 로브 (Dragon robe)
• 인 디 아 - 반얀(banyan)
• 몽고、티베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30) 이춘희, 신상옥, Op. cit.,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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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장 폴 고티에 〈그림 43> 랄프 로렌

(F/W, 1996-7). (F/W, 2002-3).

3. 현대 남성 스커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이 

미지 분석

앞에 논의된 이춘희, 신상옥(2000)과 임영자, 김선 

영(2000)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남성 스커트에 나 

타난 총체적 이미지를 분석하면〈표 2〉와 같이 절충 

적 이미지, 자연적 이미지, 전통적 이미지, 신비적 이 

미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충적 이미지는 과거 동 

양 복식의 조형성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서구 디 

자이너들이 타 문화의 이미지를 도입하여 새롭고 환 

상적이고 신비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서구의 

의복과 동양의 의복을 혼합, 절충하기도 하고 때로 

는 성을 뛰어 넘는 절충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전통적 이미지는 동양의 과거 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한 것인데 원시적인 동양의 이미지가 아닌 역사 

적 전통 요소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새로움을 

보여준다.

신비적 이미지는 서구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 권 

력과 성에 관한 은유를 통해 동양을 서양의 지배를 

기 다리는 존재로 해석 하고 복식에 있어 몸의 지나친 

노출과 과장된 색조의 사용 등으로 동양을 관능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

자연적 이미지는 자연주의의 회귀라는 전 세계적 

경 향과 함께 순수한 동양에 대 한 긍정적 인 이 미지为 

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공되지 않은 소재, 자연에 귀 

〈표 2> 현대 남성 스커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

31) 이춘희, 신상옥, Op. cit.,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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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색으로 백색을 사용하는 미의식을 알고 표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에서 네 가지의 대표적 이미 

지로 분석해 본 남성스커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은，90년대 복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과거 일 

반복식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해석이 시대마다 변 

해 왔듯이 앞으로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동양에 대한 서구의 관심 

은 향수와 소외, 미지의 장소에 대한 갈망, 단지 서구 

인들의 상상에서 존재하는 문화를 바라보는 낭만적 

시각에서 시작하여 억압과 약탈을 일컫는 식민지 통 

치의 합법화의 수단으로 오리엔탈리즘은 변화해 왔 

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문화주 

의의 영향으로 세계 시민들이 타 문화권을 긍정적으 

로 수용하는 경향이 생겨나면서 19세기 오리엔탈리 

즘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 

직도 동양을 서구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만든 이미지 

가 각종 문화적,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통 

되고 있다. 패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 

찬가지로 동양의 남성 스커트 형태를 서구 남성들이 

스커트를 입을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서구 디자이너에 

의해 발표된 남성 스커트를 많은 오리엔탈리즘에 관 

한 선행 연구 중에서 이춘희, 신상옥(2000)의 "현대 

복식에 반영된 오리엔탈리즘의 기호학적 분석"과 임 

영자, 김선영(2000)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뉴 오리엔 

탈리즘에 관한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남성 스커트 

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 

리고 서구 디자이너들의 남성 스커트가 비서구 국가 

의 어떤 남성 스커트에 그 근원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동양의 남성 스커트를 조사하여 세계 민속의 

상의 착장 형태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 

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바디 랩(Bodywmps)은 재단되지 않은 천을 어 

깨에 걸치거나 허리에 두르고 팔에 걸치는 착장 방 

식으로 이러한 착장 방식의 복식은 서부 아프리카에 

는 아팅카, 아딩크라, 켄트라는 복식이 있었고 동부 

아프리카에는 수카라는 전사들이 입는 스커트형 복 

식이 있었다. 이 착장 스타일은 조지 알마니에 의해 

현대 남성 스커트로 재현되었고 신비적 이미지를 보 

여 주었다.

둘째, 웨이스트클로스(Waistcloths)는 역시 재단하 

지 않고 의복을 입는 방법으로 직사각형의 의복을 

허리나 엉덩이 둘레에만 입는 것을 총칭한다. 대부 

분의 문화에서 볼 수 있으나 특히 남쪽지방이나 아 

시아 남부 국가에서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웨이스트클로스 착장 방식은 서구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시 디자인되는 가 

장 인기 있는 착장 방식인데 그 이유는 웨이스트클 

로스가 성의 구별이 없어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디 

자이너 장 폴 고티어〕, 조지 알마니, 겐조, 돌체엔 가 

바나 등에 의해 디자인되었는데 절충적 이미지와 자 

연적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셋째, 로브(Robes)는 머리를 통해서 입는 방식의 

의복을 말한다. 비서구 국가에서 이 로브형의 대표 

적인 복식이 카프탄(caftan)으로 원래 터키의 것이었 

는데 지금은 북부 아프리카 전체 남녀 모두가 입고 

있고 세계의 대부분 이슬람 문화에서 카프탄이나 그 

와 같은 스타일의 의복을 입는다. 카프탄과 비슷한 

재단과 외양을 가진 로브 스타일의 롱 셔츠가 있는 

데 이 복식은 남부아시아 대륙에서 남자와 여자 모 

두에게 입혀진 의복이다. 서구에서 I960년 후반부터 

1970년 초까지 카프탄을 많이 수입하였는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즐겼고 남녀 성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 

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베르또 카발리, 티에리 

뮤글러, 장 폴 고티어】, 모스키노, 조지 알마니 등에 

의해서 디자인되었고 전통적, 자연적, 신비적, 절충 

적 등의 모든 이미지가 나타났다.

넷째, 가운(Gowns)은 원칙적으로 앞이 나누어져 

있어 앞을 여미고 대를 졸라매어 착장하는 원피스를 

총칭한다. 이런 복장 형식은 17세기 동인도 회사에 

의해 동양 문물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반얀이 있다. 또한 드레곤 

로브나 기모노와 같은 중국식과 일본식 양식도 볼 

수 있었다. 이들 복식은 서구에서는 주로 휴식을 위 

한 복장이나 비정장 혹은 세미 정장의 의복으로 장 

려되었다. 도나텔라 베르사체, 셜톨로지, 장 폴 고티 

에, 랄프 로렌 등이 디자인 하였고 발표된 복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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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노출이 심한 신비적 이미지를 주로 보여 주었다.

남성 스커트 착용의 합법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 

지금도 남성들이 스커트를 입고 있는 동양의 남성스 

커트를 눈여겨보는 것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자연 

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복식을 경제적인 상품 

화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로 

서는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디자인 

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서구의 주도적 노력에 대 

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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